










교회와 선교

…예수께서 멀리 있는 자들(이방인)과 가까이 있는 자들(유대인)에게 화해를 설교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두 집단을 하나로 만드셨다. 

그분께서는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증오의 담을 헐어버리셨고 증오를 종식시키셨다.'

 나는 내 인생 경험에 의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언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셨다. 내 출신 배경은 무슬림이었지만 이제는 내 마음속에 유대인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예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해시키신 것처럼

무슬림과 유대인을 화해시키실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해할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둘이 한 성령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19-21)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되었다. 주님에게 우리는 모두 성전이다. 그야말로 화합과 평화가 구현된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이전에는 원수였던 사람들로 구성된 이 성전에 누가 사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22)

유대인, 이방인, 예전의 무슬림, 무신론자, 우상숭배자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다.

- 마크 A. 가브리엘 < 이슬람과 유대인 그 끝나지 않은 전쟁 > 중






